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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의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신소홍1*

1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Victims of Bullying in the Military and its Relationship with 
Frustration: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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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군 병사의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육군 병사 3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따돌림의 평균점수는 2.23점,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60점, 욕구좌
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이었다. 따돌림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돌림의 하위변인 모두
에서 욕구좌절에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심리적괴롭힘(β=.340), 인간관계따돌림(β
=.149), 직무따돌림(β=.130) 순이었다.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정에서 따돌림×사회적지지 하위변인 상호작용 항 모두에서 
욕구좌절에 p<.01에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따돌림×구성원지지(β=.456) 상호작용 항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
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따돌림 피해를 인식하는 병사들을 위해 상사나 동료들의 적극적 지지가 이루어질 때 무형적 
전력 확보와 구성원 간 단결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316 soldiers in the South Korean Army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bullying and frustration. Bullying, social support, and frustration showed average scores of 2.23, 3.60, and 2.75
points, respective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ullying, social support, and frustration. All of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bullying showed significant impacts on frustration (p<.05), with psychological harassment 
showing the greatest impact (β=.340), followed by bully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β=.149) and bullying at 
work (β=.130). In all the interaction items of the subordinate variable bullying × social support, bully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rustration at p<.01, while the highest impact was shown in the interaction item of bullying ×
member support (β=.456). The results imply that intangible combat power and solidarity among soldiers can be 
guaranteed only when superiors and peers provide full support for soldiers who are victims of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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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 안위를 주 

임무로 하는 군 병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분리와 사회로부터 격리로 심리적 부담감

이 내재된 상태로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하므로 욕구에 대

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욕구가 외부로부터 장

해를 받아 환경에 대한 대처 어려움으로 욕구좌절이 일

어나면서[1], 심리적 통제가 높아져 자율적 욕구가 좌절
되는데 이는 자신의 관심과 상관없이 기준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2]. 그러므로 군 병사들은 욕구좌
절 유발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병사가 통제된 군 생활에서 욕구좌절

을 경험하였고[3],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는 
좌절된 소속감(욕구좌절)이 자살생각 영향요인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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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욕구좌절에 대한 적응기제가 실패를 거듭하면 심리

적 긴장감이 쌓여 비굴한 행동,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부적응 사태가 되어 신경증이 

될 수 있다[5]. 따라서 병사들의 이와 같은 문제에 효과
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욕구좌절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병사들에 관한 연구에서 군 생활만족 영향요

인으로 집단갈등,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역할갈등, 
상급자와 갈등 등이 있으며[6], 군 생활적응요인으로 가
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7], 위험요인으로 군 
생활스트레스와 구타 및 가혹행위, 보호요인으로 정서적 
환경지각, 군 관련 지지와 가족지지[8]에 대한 연구가 있
으며, 이 외에도 자아탄력성, 우울, 따돌림 등으로 파악
되었다. 
병사들의 복무환경 자체가 성인조직의 은밀하고 치밀

한 따돌림과 폭력적 따돌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9], 언어폭력 가해자들은 후임병 관리책
임에 대한 부담감이나 위계질서 유지목적 등 때문에 언

어폭력을 한다[10]. 따라서 군 조직 특성상 따돌림 발생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군 조직의 심
각한 따돌림은 군기사고, 자살, 난동과 같은 극단적 결과 
초래로 군의 단결과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11], 따돌
림 피해는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수준을 높이고, 자기
조절력과 문제해결력 수준을 낮추어 부적응을 겪게 한다

[12]. 이에 병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따돌림 피해 정도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따돌림 피해는 군 생활적응
에 부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12]. 그렇지만 따돌
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전혀 보

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

갈 수없는 존재로써 타인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자극들은 

인간발달을 촉진하거나 제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영

향을 준다[13]. 따라서 통제 속에 생활하는 병사들에게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7, 
14], 군 생활만족 증진을 위해 사회적지지의 적극적 개
입이 필요하다[15]. 하지만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를 중재효과로 알아 본 연구 또한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군 병사들의 따돌

림 피해와 욕구좌절 그리고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고찰되

었지만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따돌림 피
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

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따돌림 피해경험으로 욕구좌절을 겪고 있는 

병사들에게 중재요인 규명은 원만한 군 생활 수행의 순

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군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욕구좌절이 유발되

면 군 생활뿐만 아니라 군 조직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이다. 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원만한 군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

다. 이를 위해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2.1.1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 

군 병사의 직무따돌림, 인간관계따돌림, 심리적 위협
의 피해는 군 생활적응에 부적 상관성을 보였으며[12], 
집단따돌림은 병사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다[9]. 그리고 따돌림은 조직에 대한 몰
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감소현상을 보였다고 하여[16], 따
돌림은 군 병사의 욕구좌절감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시

사되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따돌림 피해는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군 병사의 직무따돌림은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군 병사의 인간관계따돌림은 욕구좌절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군 병사의 심리적괴롭힘은 욕구좌절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1.2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사회적지지의 

중재관계 

군 병사 동료의 지원은 역할갈등과 따돌림의 관계에

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16], 
사회적지지는 군 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다[17]. 그
리고 자기존중감은 조직 환경과 집단따돌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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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조절효과를 보였다[9]. 이는 사회적지지가 따돌
림과 욕구좌절 간에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1.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가족지지는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친구지지는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군 구성원지

지는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다.

2.1.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

며 이에 따라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였다.

Bullying Frustration

Social Support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 육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군 보안문제가 있으므로 설

문내용에 대하여 군 관계자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았다.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
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배부·회수하는 군 관계자에
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병사들에게 고지토록 하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에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병사들

을 대상으로 하되 설문응답 중 하시라도 거부할 수 있으

며 익명과 비밀보장에 대하여 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빈 봉투에 넣어 배부하고 응답 후 밀봉하여 회

수하도록 하여 최대한 병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

다. 설문지는 359부를 배부하여 327부 회수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부적합한 11부를 제외하고 316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1 따돌림

따돌림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대인관계 속에서 피해

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문제행동이다[12]. 본 연구에
서는 Leymann[18]이 개발한 LIPT(Leymann Inventory 
of Psychological Terrorization)를 번역한 최재승[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하위변인 직무따돌림, 인간관계따돌림, 심리적괴롭힘의 
각각 5문항이다. 최재승[16]의 연구에서 직무따돌림 신
뢰도 Cronbach's ɑ .84, 인간관계따돌림 신뢰도 
Cronbach's ɑ .83 심리적괴롭힘 신뢰도 Cronbach's ɑ. 
.86이었다. 본 연구는 Cronbach's ɑ .94이었다.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사랑, 인정, 정보, 상징적 또는 물질적 원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17]. 본 연구에서는 Dubow & 
Ulman[19]의 사회적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를 선행연구에서 수정하고 이용일[17]
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이
루어졌고, 하위변수 가족지지, 친구지지, 군 구성원지지 
각각 4문항이다. 이용일[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 .90이었다. 본 연구는 Cronbach's ɑ .81이
었다.

2.3.3 욕구좌절

욕구좌절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방해받거

나 저지당하는 것이다[20]. 본 연구에서는 Maslow & 
Alderfer의 욕구좌절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병부대 
실정에 맞게 차현주[20]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하위변수 존재욕구
좌절 14문항, 관계욕구좌절 13문항, 성장욕구좌절 8문항
이다. 차현주[20]의 연구에서 존재욕구좌절 신뢰도 
Cronbach's ɑ .85, 관계욕구좌절 신뢰도 Cronbach's ɑ 
.85, 성장욕구좌절 신뢰도 Cronbach's ɑ .83이었다. 본 
연구는 Cronbach's ɑ .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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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316(%)
Bullying Social Support Frustration

Mean±SD F
(p) Scheffe Mean±SD F

(p) Scheffe Mean±SD F
(p) Scheffe

Ages
Under 20 years of age 58(18.4) 2.41±.26a

114.608
(<.001) c<b<a

3.86±.13a

33.874
(<.001) b<a

2.96±.08a

251.298
(<.001) c<b<a22 years old 143(45.3) 2.33±.20b 3.53±.21b 2.76±.08b

over 23 115(36.4) 2.02±.10c 3.55±.36b 2.64±.09c

Ranks

Private 54(17.1) 2.42±.27a

77.515
(<.001) b<a

3.87±.11a

23.116
(<.001) b<a

2.97±.07a

186.381
(<.001) d<c<b<a

private first class 147(46.5) 2.33±.20a 3.53±.21b 2.76±.08b

corporal 84(26.6) 2.04±.10b 3.58±.41b 2.62±.09d

sergeant 31(9.8) 1.96±.08b 3.48±.11b 2.68±.09c

Education
High school 31(9.8) 2.31±.28

2.038
(.132)

3.60±.30
1.001
(.369)

2.80±.15
1.789
(.169)2-year college 125(39.6) 2.21±.22 3.57±.37 2.75±.14

university and higher 160(50.6) 2.24±.26 3.62±.20 2.75±.13

Number of 
siblings

Only child 112(35.4) 2.24±.26
.144

(.866)

3.65±.19a

4.238
(.015) b<a

2.80±.15a

8.400
(<.001) b<atwo 170(53.8) 2.23±.23 3.58±.33ab 2.73±.13b

three and more 34(10.8) 2.24±.28 3.50±.29b 2.75±.12ab

Birth order
First child 176(55.7) 2.23±.25

.121
(.886)

3.65±.32a

12.002
(<.001) b<a

2.75±.14
.883

(.415)second child 114(36.1) 2.24±.23 3.49±.22b 2.75±.14
third child or younger 26(8.2) 2.24±.31 3.67±.23a 2.79±.15

Bullying 
experience

Beating and harsh treatment 97(30.7) 2.18±.25
2.807
(.062)

3.57±.20
.503

(.605)

2.72±.13
3.860
(.022)ostracism 25(7.9) 2.24±.25 3.62±.29 2.76±.19

other (verbal abuse, etc.) 194(61.4) 2.26±.24 3.61±.32 2.77±.13
total 2.23±.25 3.60±.29 2.75±.14

Table 1.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따돌림, 사회
적지지, 욕구좌절은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의 차이는 ANOVA를 사
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따돌림, 사
회적지지, 욕구좌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따
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중

재효과를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군 병사는 총 316명으로 연령은 22
세가 143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23세 이상 115
명(36.4%), 21세 이하 58명(18.4%)이었다. 계급은 일병
이 147명(46.5%), 상병 84명(26.6%), 이병 54명(17.1%), 
병장 31명(9.8%)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
상이 160명(50.6%)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졸 

125명(39.6%), 고졸이하 31명(9.8%)이었다. 형제 수는 
2명이 170명(53.8%)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외동 112명
(35.4%), 3명 이상 34명(10.8%)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
는 첫째가 176명(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 114
명(36.1%), 셋째 이상 26명(8.2%)이었다. 직접 또는 간
접피해 경험에서 기타(막말, 언어폭력 등)가 194명
(6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97명
(30.7%), 왕따 25명(7.9%)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사회적

    지지, 욕구좌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
좌절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따돌림의 평균점수는 2,23점이었고 연령, 계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이 23세 이
상보다 22세가 높았으며 이보다 21세 이하에서 높게 나
타났고(F=114.608, p<.001), 계급이 상병과 병장보다 일
병과 이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77.515, p<.001).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60점이었고 연령, 계급, 

형제 수, 출생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
정결과 연령이 22세와 23세 이상보다 21세 이하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F=33.874, p<.001), 계급이 일병, 상병, 
병장보다 이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23.1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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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수가 2명과 3명 이상보다 외동에서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F=4.238, p=.015). 사후검정결과 출생순위 둘째
보다 첫째와 셋째 이상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12.002, p<.001).
욕구좌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이었고 연령, 계급, 형

제 수, 피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이 23세 이상보다 22세가 높았으며 이보다 21
세 이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F=251.298, p<.001), 
계급이 상병, 병장, 일병보다 이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F=186.381, p<.001). 형제 수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2
명과 3명 이상보다 외동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8.400, p<.001). 피해경험은 구타 및 가혹행위와 왕
따보다 언어폭력 등에서 점수가 높았다(F=3.860, p=.022).  

3.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 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따돌림과 사회적지지(r=.15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욕구좌절(r=.471, p<.01)과도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
리고 사회적지지와 욕구좌절(r=.285, p<.01)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Spec. Bullying Social Support Frustration

Bullying 1

Social Support .153** 1

Frustration .471** .285** 1
**: p<.01

Table 2. Correlation for major variables each other

3.4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따돌림의 하위변인을 독립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따돌림
(t=2.300, p=.022), 인간관계따돌림(t=2.666, p=.008), 심
리적괴롭힘(t=6.218, p<.001)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력은 심리적괴롭힘(β=.340)이
었으며, 인간관계따돌림(β=.149), 직무따돌림(β=.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 요인들이 욕구좌절을 
22.9%설명하였다[Table 3]. 즉 상관이나 선임동료로부
터 폭언이나 매우 어려운 일을 부여 받거나 수치심 등을 

느낄 때 가장 높은 욕구좌절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pec. β t p

bullying at work .130 2.300 .022

bully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49 2.666 .008

psychological harassment .340 6.218 <.001
R² .229

F(p) 32.237 (<.001)

Table 3. The Effects of Bullying on Frustration

3.5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따돌림이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

의 중재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따돌림을 

투입하고(모델 Ⅰ), 다시 중재변수인 사회적지지를 투입
하였다(모델 Ⅱ). 그리고 독립변수인 따돌림과 중재변수
인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델 Ⅲ)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의 F검정을 통해 모델 Ⅰ과 모델 Ⅱ 그리고 모델 

Ⅲ의 F값이 p<.001에서 모형이 유의하고, Durbin-Watson값
이 1.269로 2와 가까워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
였다. 또한 공차 한계 값은 .194-.976으로 1.0이하로 나
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24-5.159로 기준인 
10.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델 Ⅰ에서 독립변수인 따돌림(β=.471, p<.001)이 

욕구좌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좌절
에 대한 설명력은 22.2%이었다. 모델 Ⅱ에서 모델 Ⅰ보
다 설명력(R² Change=.046)이 증가하였고, 따돌림(β
=.437, p<.001)과 사회적 지지(β=.218, p<.001)가 욕구
좌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욕구좌절에 대한 설명력은 26.8%이었다. 모델 Ⅲ에서 
모델 Ⅱ보다 설명력(R² Change=.104)이 증가하였고, 따
돌림(β=-.468, p=.001)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
인 따돌림과 중재변수인 사회적지지 하위변인의 상호작

용 항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따돌림×구성원지지(β
=.456, p<.001)와 따돌림×친구지지(β=.376, p<.001) 그
리고 따돌림×가족지지(β=.310, p=.003) 순으로 욕구좌
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욕
구좌절에 대한 설명력은 37.2%이었다. 즉 항상 함께 생
활하는 상관이나 동료 등의 구성원지지가 가장 높은 중

재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나 친구지지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중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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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ModelⅠ ModelⅡ ModelⅢ

 β t  p β t  p  β  t  p
Independent 

variables Bullying .471 9.458 <.001 .437 8.939 <.001 -.468 -3.455 .001

moderating
variable Social Support .218 4.449 <.001 -.111 -1.666 .097

Interaction
Bullying×Family support .310 2.997 .003

Bullying×peer support .376 3.858 <.001
Bullying×member support .456 4.861 <.001

R² .222 .268 .372
Adjusted R² .219 .263 .362
R² Change .046 .104

F 89.463(<.001) 57.304(<.001) 36.674(<.001)

Table 4.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effects of bullying on frustration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군대 내에서 따돌

림 피해발생 가능성이 시사되었고 욕구좌절은 병리적 문

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파

악하고 이를 사회적지지가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

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피해

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을 보였다. 이
는 공군 병사들의 75%가 따돌림 수준이 2.5점 이하로 
높지 않았으며, 3.5점 이상인 경우 따돌림을 실제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2%에 미치지 않았다
[17]. 학교급식 조리원의 경우 동료지원 군의 따돌림 수
준은 1.91점에서 2.30점이며, 인간관계 따돌림은 1.89점
에서 2.46점이었다[21]. 항공사 승무원의 직장 내 따돌
림 수준은 2.10점으로 나타났으며[22], 카지노 종사자의 
개인따돌림 2.28점, 직무따돌림 2.08점으로 나타났다
[23].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수
준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 이를 보면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유지를 위해 어
느 정도의 따돌림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급자
는 하급자에게 업무상 강압적 언행이나 폭력적 언행 등

으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며, 하급자는 이를 따돌림 피
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
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계급이 낮을수록 따돌림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급자로부터 질책이
나 동료와의 갈등에 따른 따돌림은 정규일과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

[17]. 즉 병사들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계급형 조직
이므로 상사의 과격한 행동이나 언행자체가 하급자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따돌림 피해가 인지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따돌림 피해는 하급자
일수록 높게 인식되어진다. 한편 군 병사들은 직무수행 
중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질책 그리고 동료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때 그리고 

상급자나 동료의 폭언,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 등을 시킨
다고 느낄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사회인 
군 조직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

급자일수록 군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가족으
로부터 떨어져 통제된 생활을 하는 하급자들에게 상급자

가 따뜻하게 대할 때 군 조직은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60점으로 보통이상 수준을 보였다. 이는 육군 병사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3.32점[24], 3.21점[25], 3.45점
[26], 지역 육군 병사들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3.44점[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육군 항공부대 병사들의 사
회적지지 평균점수는 3.77점[28]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공군병사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4.33점[12], 
가족지지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관지지 2.99점, 
동료지지 3.29점으로 나타났다[29]. 해병대 병사들의 사
회적지지 평균점수는 4.04점[30]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
다. 이를 보면 육군, 공군 및 해병대 병사들은 보통이상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가장 낮은 21세 이하와 이병의 사회적지지 수준
이 높았다. 이는 19세 미만에서 높다와[24]. 이병이 높았
다[28, 31]. 그리고 계급이 낮을수록 높다[24]는 연구가 
지지되었다. 또한 공군병사 이병의 수준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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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형제의 수에서는 외동일 때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외동이
므로 가족의 지지가 높을 뿐 아니라 친구나 상급자 및 

동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생순위가 첫째 또는 셋째 이상일 
때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출생순위
가 첫째는 혼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상은 막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들의 지지가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보편적으로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사회적지지

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지지는 개
인의 인식차이와 부대의 위치, 부대의 특성 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대 위치가 가족들이 면
회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면 가족들의 지지가 높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병사들은 가족지지가 다소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여러 특성들의 영향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계급이 낮

은 병사일수록 가족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군 조직은 24시간 상급자와 동료들이 공존하
는 공간이므로 상급자나 동료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좌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였다. 이는 군 병사들의 욕구
좌절 수준이 2.73점[3]이라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다
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존재욕구좌절 2.48점, 관계욕구
좌절(상급자) 3.65점, 관계욕구좌절(동료) 3.77점, 성장
욕구좌절 3.09점[20]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욕구좌절 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세 이
하가 욕구좌절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이병의 욕구좌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계급 또한 하급자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유추되는데 하급자일수록 직무에 대한 어려움

과 생활관 내에서도 행동의 제약이 어느 정도 동반되므

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욕구좌
절(상급자)에서 병장 3.88점, 상병 3.64점, 이병 3.56점, 
일병 3.49점 순으로 나타났다[20].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좌절이 특정 계급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군대에 입대
한 후 0∼6개월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신병들은 복무
기간이 오래된 병사들 보다 많은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

스를 느낀다[3]. 그러므로 하급자일수록 욕구좌절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제 수가 외동일 때 욕구좌
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 수는 인성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전성에서 외동이 가장 

낮다고 하여[33]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외동일 경우 부모들의 적극적인 보호 속에서 성장
하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하
지만 군 조직은 그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

문에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쉽게 욕구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직·간접적 피해
경험은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였을 때 욕구좌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인권실태연구에서 군 병
사들이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경험은 8.5%, 구타 목격
경험은 17.7%, 가혹행위 피해경험 12.5%, 가혹행위 목
적경험 22.0%, 언어폭력 피해경험 31.5%, 언어폭력 목
격경험 31.8%로 나타나[34]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타, 가혹행위와 왕따 등
도 욕구좌절의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

나는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였을 때 욕구좌절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군대 내의 폭력은 중대한 가혹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낮은 반면, 언어폭력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과격한 
폭언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욕구좌절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

된다.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심

리적괴롭힘, 인간관계따돌림, 직무따돌림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경찰관의 직장 내 직무따돌림과 인간관계따돌림은 직무

만족도가 감소되고 이직의도가 증가하였다[35]. 외식산
업 종사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만족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즉 따돌림이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은 욕구좌절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과 집
단 괴롭힘 경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경
험은 전반적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과 밀접한 상

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집단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혹은 둘 다를 많이 경험하는 피해 청소년들은 자아존중

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 및 외로움 수준이 높으며, 타인
귀인 경향이 높고,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학교
만족도는 낮고, 학교 참여가 저조했다[37]. 이와 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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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면 따돌림 피해는 심리적 부적응 현상으로 욕구

좌절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군 병사들은 상급자나 
동료병사로부터 욕설이나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일, 어
려운 업무와 실수에 대한 과도한 폭언 등은 욕구좌절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

지의 중재효과 검정결과 따돌림×구성원지지, 따돌림×친
구지지, 따돌림×가족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의 직장 내 인간관계따돌림과 직
무만족도 사이에서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38] 그리고 직장 내 따돌
림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음이 입

증되었다[21]. 즉 개인적 가치인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
를 보이는 것은 따돌림 피해를 느꼈을 때 타인으로부터 

적극적지지가 있으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집단따돌림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집단따돌림 경험 청소년들 내
에서도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따돌림 

가해 동조를 적게 하고, 심리적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40].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따돌림 피해 인식을 감소시켜 욕구좌절감이 낮아짐을 의

미한다. 한편 군 조직 내에서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병사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군의 전투력 유지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41]. 
그리고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급

자 및 동료의 적극적인 지지와 병사 개인의 자아존중감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

어져야 한다[7]. 따라서 따돌림 피해는 병사 개인의 문제
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따돌림 피

해를 인식하는 병사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보

다 항상 함께 생활하는 상사나 동료들의 지지가 적극적

일 때 원만한 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간부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면담 등을 통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가 

더 진전되지 않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재효과는 개인의 문제해소에 중요한 요인이

지만 나아가 군 조직 활성화와 구성원들의 단합에도 기

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차이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는 있었

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할 비교자료가 미미하였고 

연구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

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하

여 검정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의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정하고

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

이에서 따돌림 피해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급자
일수록 따돌림 피해 점수가 높았다. 사회적지지의 평균
점수는 3.60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1
세 이하와 이병의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았다. 욕구좌절
의 평균점수는 2.7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급자일수록 욕구좌절 점수가 높았

다.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따돌
림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심리적괴롭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
며 인간관계따돌림, 직무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병사들은 상관으로부터 과도한 폭언이나 수치심을 느

끼는 업무수행 등을 부여 받았을 때 욕구좌절감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정에서 
따돌림×사회적지지 하위변인 상호작용 항 모두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사들은 따돌림 피해
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적지지가 적극적이면 따돌림 인

식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
하는 구성원인 상급자나 동료들의 지지가 적극적일 때 

상호작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지의 중재

효과를 검정하여 따돌림 피해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등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따돌
림 피해를 인식하는 병사들의 예방적 방안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며, 따돌림 인식 병사들을 이해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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